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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 포상금은?
메달 획득 시 평생 월정금 지급/ 매월 금 100만 원, 은 75만 원, 동 52만 5천 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제경기(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체육인

복지법의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경기력 성과포상금(이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며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메달리스트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조성한 국민체육진흥

기금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가대표 선수 포상금 제도는 1974년에 처음 도입(‘22년 이후 경기력 성과

포상금으로 변경)되었으며, 1989년부터 체육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1975년

부터 2024년 현재까지 2,500억 원이 넘게 지급된 포상금은 체육인복지법 

제8조에 따라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후생금에 해당된다. 포상금 지급은 월정금과 

일시금 중 선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의 선수는 월정금을 선택해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포상금 혜택을 받게 될 선수 중에는 대한민국 여자 

복싱 최초로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임애지 선수, 한국의 100번째 금메달이자 

하계올림픽 최연소 메달리스트인 사격의 반효진 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상금(월정금 또는 일시금) 신규대상자는 23명, 월정금 증가 대상자는 탁구의 

신유빈과 수영의 김우민 등 10명이며, 일시 장려금 대상자(월정금 100만 원 



한도를 넘어선 선수)는 양궁의 김우진과 펜싱의 오상욱 등 17명이다. 이들을 

지도한 지도자까지 합하면 2024 파리올림픽 관련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원 

대상은 총 96명이며, 약 1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포상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포상금 제도가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ㅇ 경기력 성과포상금 개요

- (대상)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법령의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 (지급 방식) 월정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포상금 지급 기준) 메달 획득 시 평가점수에 따라 포상금 금액이 산정

* 일시금 : 평가점수 20점부터 일시 지급

* 월정금 : 평가점수 20점부터 110점까지 최대 월 100만원 지급

* 일시장려금 : 월정금 대상자 중 평가점수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 지급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90점의 평가점수임에도 매월 100만원, 은과 동은

각각 70점(매달 75만원)과 40점(매달 52만5000원)을 받음

- (월정금지급기간) 대회가종료된날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이후사망할때까지지급


